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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language abilities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in terms of both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were 176 children aged 5 to 7 and their mothers. They participated in follow

up studies over the next 3 years. The children were tested using 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s and

language tests; and classroom teachers rated their levels of both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Mothers reported parent-child relationships,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economic

resources.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direct effects of language abilities,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depression up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It

was also revealed that language abilities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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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비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

로 상승하여 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탈리

아나 스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김미곤ㆍ양시현ㆍ최현수, 2006). 특히 1997년

IMF 이후 소득 간 격차가 점차 벌어지므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2001년 10월부

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계비 제

공의 기초보장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 조차 수

급 받지 못하는 빈곤 인구가 무려 약 200만 명으

로 추산되고 있다(여유진ㆍ이현주ㆍ김미곤ㆍ강

신욱ㆍ김계연, 2004). 비수급 빈곤층은 비슷한

경제적 여건에서 법정저소득 가구에 비해 여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하고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

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률 역시 최근 IMF 시기

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

계에 의하면 아동빈곤률이 13.4%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 11.2%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

다(김미숙ㆍ조애정ㆍ배화옥ㆍ최현수ㆍ홍미ㆍ

김효진, 2007). 한편 저소득 가정에는 한부모 가족

과 조손 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김미숙 외,

2007), 이로 인해 사회적 기회 창출이 어렵고 사

회적 지지의 부족을 경험함으로써 빈곤의 영향은

아동에게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이후의 학교생활이나

인지, 사회적 발달에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청

소년기와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민선․이상오ㆍ정무성ㆍ정은, 1998). 저소득

아동의 경우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

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 적응(안병철,

2007)이나 사회ㆍ정서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희경, 2001;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저소득 가정이 경험하는 빈곤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가족의

스트레스 모형(Conger & Elder, 1994; McLoyd,

1990)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형은 빈곤이 아동의

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련의 매개

변인들을 통해 재정적 자원의 부족과 아동의 적

응을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매개변인 중에

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가족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모의 정신건강 악화나

가족 갈등 심화,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수준의 저하를 통해 아동의 적

응을 악화시킨다고 한다(Mistry, Lowe, Benner,

& Chien, 2008).

아동의 적응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은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아동에 대

한 학대와 방임에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나

은숙ㆍ정익중․이봉주ㆍ김예성ㆍ김광혁, 2006).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초등 4, 5, 6학년 빈곤 아

동을 대상으로 한 김진이(2009)의 분석에 따르

면, 경제적 압박감은 부모 역할을 매개로 학교생

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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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혜와 이숙영(2009)의 연구에서도 빈곤가족

의 아동방임과 양육자-아동 간 부정적 의사소통

이 아동의 적응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선경과 이재연(1998)은 어머니의 자녀 양

육태도가 아동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으며, 민하영과 권기남(2004)도 부

모의 양육 행동이 지지적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송신영과 박성

연(200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낮은 복지감이 부정적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이

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

적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많은 연구들에

서 부모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택하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

성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역동성을 고려할 때 부

모-자녀 관계 자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부모-자녀 관계를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적

응을 다룬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역기능적

일 때 아동의 심리 사회적 문제행동이 증가한다

는 결과(승연경, 2003; 정유미ㆍ김득성, 1998)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과 높

은 관련성(장영애ㆍ박정희, 2008)이 있다는 보

고 등이 있을 뿐이다.

한편 가족 위험 요인 중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변인은 부모의 정신

건강, 즉 우울, 분노, 아동학대, 물질남용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빈곤으로 야기되는 스

트레스와 무력감은 부모의 우울로 나타나며, 이

러한 부모의 우울이 아동의 부적응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소현ㆍ김영희,

2000; 황혜원, 2004; Davies & Dumenci, 1999;

Downey & Coyne, 1990). 김진이(2009)의 연구

에서도 일반아동에 비해 저소득 아동의 적응은

부모의 우울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위험요소

라고 하였다.

우울한 어머니의 아동들은 사회 및 학업적응에

서의 어려움, 우울,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과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행동장애 등의 외현화 문

제 행동과 같은 진단들을 더 많이 받는다(문경

주․오경자, 1995). 또한 우울증 부모를 둔 아동

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의 결함과

학업 능력에서도 부진하며(Downey & Coyne,

1990), 우울증 부모 중 68%가 부모 역할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Miller, Birnbaum,

& Durbin, 199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

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문제행동을 유발시

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적 복지 수혜자 아동을 둔 저임금의 모자가

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ackson, Brooks-Gunn,

Huang과 Glassman(2000)의 연구에서도 위와 유

사한 영향 관계를 밝혔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수

준을 높이고, 이러한 우울은 양육의 질에 부적으

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양육의

질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낮은 수준의 학교준비

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아동의 문제행동은 물론 취학전 아동의 초등학

교 준비를 위한 능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였다. 즉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야기

되는 문제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

로 인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더 통제적이

고 처벌적으로 대하게 되며, 이러한 부모의 긴장

과 불안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

과적으로 부적응행동을 유발시키게 될 수 있다

(김순규, 2006; 박현선, 1998;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

곤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는 아동의 적응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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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등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또

는 어머니의 우울 같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가족의 위험요소가 아동의 학업능력

이나 적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

며, 대체로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제한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저소득 가정의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

의 유아를 대상으로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 그들

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초기의 학업수

행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기

도 하나, 학업성취의 기초이며 두 변인이 측정

내용에서 구분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 독립적으

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때 간접효과를 설

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언어발달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현

이(2005)는 만 4-5세 14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그림어휘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두 연령 모두에서 저소득

가정 유아의 그림어휘력 점수가 일반아동의 점

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 하였다. 읽기

이해력은 이후의 학업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읽기이해력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일반아동의 읽기이

해력과 관련한 Haden, Reese과 Fivush(1996)의

연구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인쇄물 지식에 대한

발화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이해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아동의 읽기이해

력 발달에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저소득 가정에서 초

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부진 현상이 현저하

게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초등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김명순․박찬화, 2008).

저소득 아동의 경제적 자원 부족은 흔히 언

어능력의 결여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과 함께, 언어능력이 저소득 아동의 적응이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들에 기초하

여 위의 모형에 아동의 언어능력을 추가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Forget-Dubois, Dionne, Lemelin, Pérusse,

Tremblay, & Boivin, 2009; Walker, Greenwood,

Hart, & Carta,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유아의 부모가 지각

하는 재정적 자원이 저소득 유아의 초등학교 입

학 후 학교 적응과 학업수행에 미치는 직, 간접

경로를 종단적으로 밝혀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어머니의 우울 및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과

함께 아동의 언어능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수준은 어떠

하며, 1년간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저소득 아동의 부모가 지각하는 재

정적 자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자원이 아동

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언어능력

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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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도에 처음 선정된 후

2차년도(2007)와 3차년도(2008)에 추적이 가능

했던 아동 176명과 그들의 부모이다. 연구 대상

의 1차년도 선발기준은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

라도 지역의 삼성어린이집 7개 보육시설을 포함

하여 총 11개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1, 2, 3층에

속하는 만 3세~5세 아동 334명과 그들의 부모로

서 삼성어린이집에서는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을

2년 이상 실시하고 있었다.

연구의 2차년도(2007)에 지역 여건과 저소득

아동의 비율을 고려해 4개 시설을 대상에서 제

외하고, 총 7개 시설(서울 3, 대전 2, 부산과 전주

각각 1)에서 191명을 추적하였으며, 3차년도까

지 7개 시설별로 연구 대상을 추적하였다.

연구대상의 3차년도 추적률은 본래 소속 어린

이집에 따라 86%에서 100%였으며, 전체적으로

2차년도 아동의 92%가 3차년도에 추적되어 자

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의 3차년도 소속기관

을 살펴보면, 연구 1차년도에 만 3세였던 유아는

총 7개 기관에 재원하고 있었으나 2008년에 만

5세 아동이 되었을 때 총 18개 기관에 흩어져서

재원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로 진학한 아동의 경

우 총 48개 초등학교에 속하였고, 1학년의 경우

47개 학급, 2학년의 경우 48개 학급에 산재하여

소속되어 있었다.

연구대상 아동 17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연구대상 가족의 특성은 <표 2>에 제

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은 전

체적으로 5, 6, 7세 비율이 유사하나 7세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성별 구성은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176)

구분 빈도 (%)

연령(학급)

5세

6세

7세

57 (32.4)

56 (31.8)

63 (35.8)

성
남아

여아

84 (47.7)

92 (52.3)

경제적 수준

1층(면제)

2층

3층

33 (18.7)

95 (54.0)

48 (27.3)

전체적으로 여아가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대상 아동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2층이 가장 많은 54%를 나타내고 3층, 1층의 순

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연구대상 가족의 특성을 보

면, 아버지의 학력에서 고졸(46%)이 가장 많고,

75%가 취업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직, 기능직

(22.7%)의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 학력(58.5%)이 가장

많고, 38.6%가 취업하고 있으며, 판매 서비스직

비율(15.3%)이 다른 직종보다 높은 편이다.

가계 월 평균 수입은 대상의 약 73%가 250만

원 미만의 월 평균 수입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체

로 저소득 가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측정 변인과 도구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육서비

스의 3년간 종단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

은 1차년도에 측정한 변인과 함께 2차년도 이후

초등학교 적응과 언어의 읽기이해 변인이 추가

되었다.

3차년도 아동 발달 변인으로는 지능, 언어능

력, 초등학교 적응이, 부모 변인으로는 우울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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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버지 어머니

빈도 (%) 빈도 (%)

학 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 이상

무응답

5

5

81

46

4

35

( 2.8)

( 2.8)

(46.0)

(26.1)

( 2.3)

(19.9)

3

13

103

37

2

18

( 1.7)

( 7.4)

(58.5)

(21.0)

( 1.1)

(10.2)

취 업

예

아니오

무응답

132

10

34

(75.0)

( 5.7)

(19.3)

68

96

12

(38.6)

(54.5)

( 6.8)

직 업

기능, 단순, 노무직

판매,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무응답

40

28

28

25

55

(22.7)

(15.9)

(15.9)

(14.2)

(31.3)

14

27

16

7

112

( 8.0)

(15.3)

( 9.1)

( 4.0)

(63.6)

동거여부

예

아니오

무응답

131

13

32

(74.4)

( 7.4)

(18.2)

161

3

12

(91.5)

( 1.6)

( 6.8)

가계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00만원~150만원 미만

15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250만원 미만

25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350만원 미만

35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33

48

33

15

4

4

1

3

35

(18.8)

(27.3)

(18.8)

( 8.5)

( 2.3)

( 2.3)

( .6)

( 1.7)

(19.9)

<표 2>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N=176)

함께 부모-자녀 관계, 가족의 자원이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 관련된 측정 변인과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아동의 지능

지능은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웩슬러 지능

검사의 2종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3세에서

7세 아동에게는 박혜원․곽금주․박광배(2002)

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K-WPPSI)를 실시하였고, 만 7세 3개월 16일 이

상의 아동에게는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K-WISC-Ⅲ)를 실시하였다. 지능검사는 훈련된

검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50분~60분 정도였다. 검사 결과 언어성

IQ, 동작성 IQ, 전체 IQ가 산출되며, 본 연구에

서는 언어성 IQ를 사용하였다.

2)아동의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그림어휘력 검사와 이해력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아동에게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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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된 그림어휘력 검사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PPVT-R)는 아동의 어휘력

을 평가하는 도구로 검사대상은 2세부터 8세 11

개월까지의 아동이다. 이 검사는 Duncan과 Dun

(1981)에 의해 개발되었고 김영태․장혜성․임

선숙과 배현정(1995)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표준

화한 개별검사이다.

읽기이해력 검사 는 김동일(2000)이 표준화

한 BASA(Basic Academic Skill Assessment)의

‘문장이해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

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이해를 측정하는

집단용 검사로 총 23문항을 3분 동안 실시한다.

아동이 문장을 읽으면서 보기 3개 중 문맥에 맞

는 단어를 선택하는 과제로서 옳게 선택한 문항

수가 아동의 원점수가 되고, 이는 T점수로 환산

된다. 본 검사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9로 산출

되었다.

3)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 후 적응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평가용으로 학교생

활적응척도 와 학업수행평가척도 가 실시되었

으며, 2차년도에 예비조사를 거쳐 개발되었다.

학교적응에 관련된 척도의 문항은 김선영과

안선희(2006)의 초기학교 적응척도와 Pianta,

Steinberg과 Rollings(1995)의 교사와의 관계척도

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교사용 학교생활 적

응척도 는 또래관계(6문항), 학교선호/기피(7문

항), 교사와 관계(7문항)의 20문항으로 교사가 1

(전혀 아니다)~ 3(확실히 그렇다)의 3단계로 평

정하도록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 Cronbach α는

.78, .85, .78이며 전체 척도의 α는 .92로 본 연구

에서 산출되었다.

학업수행평가척도 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

년의 1학기 국어와 수학과목의 주요 단원 내용

에 기초하여 5단계로 9문항을 교사가 평정하도

록 하고, 전반적 수행평가 문항을 1개 추가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원에 기초한 평가

내용은 1, 2학년에 공통적으로 읽기, 말하기, 쓰

기 능력, 듣고 이해하는 능력, 수세기, 덧셈, 뺄셈

능력이 들어가고 추가로 1학년은 비교, 분류 능

력, 2학년은 길이재기, 곱하기 능력이 각각 포함

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학업수행평가 척도의

Cronbach α는 1학년의 경우 국어(4문항) .90, 수

학(5문항) .97, 전체척도 .97이며, 2학년의 경우

국어(4문항) .92, 수학(5문항) .96, 전체척도 .97

로 산출되었다.

4)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Gerard(1994)에 의해 작성된

부모-자녀관계 척도 (Parent-Child Relationship

Inventory：PCRI)에 기초하여 1차년도에 예비조

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척도를 개발하였

고, 3차년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되었

다. 하위 영역은 훈육의 어려움(5문항), 부모참여

(6문항), 부모 역할만족(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영역별 Cronbach α는 각각 .88, .73, .84로,

전체 Cronbach α는 .90으로 산출되었다. 본 척도

는 5단계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

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 특성을 나타낸

다. 즉 자녀 훈육에 어려움이 적고, 자녀활동에

참여도가 높으며,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긍정적

인 태도를 의미한다.

5)부모의 우울감

부모의 우울감은 12 문항으로 구성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D)

의 수정판을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감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5단계 척도

로 된 12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9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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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과 측정도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아동 교사 부모 아동 교사 부모 아동 교사 부모

지능검사(K-WPPSI) ∨ ∨ ∨

(K-WISC-Ⅲ) ∨

언어 능력
그림어휘력 검사 ∨ ∨ ∨

읽기이해력 검사 ∨ ∨

학교 적응
학교생활적응 ∨ ∨

학업수행평가 ∨ ∨

가족자원 ∨ ∨ ∨

부모 정신 건강 우울감 ∨ ∨ ∨

부모-자녀 관계척도 ∨ ∨ ∨

<표 3> 연차별 측정 변인과 관련도구

나타났다.

6)가족자원

가족 자원은 McCubbin과 Comeau(1987)의 가

족자원관리 척도(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Scale：FIRM)를 토대로 김오남

(1998)이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오남이

작성한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

나, 1차년도에 예비조사를 거쳐 5단계 척도 17문

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건강성(6

문항), 도구적․정서적 지원(6문항), 재정적 자

원(5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자원 영역(α=.86)의

점수만 사용하였다.

다음에는 본 연구의 1차, 2차, 3차년도에 실시

된 측정도구 중 본 연구에 관련된 도구를 자료의

세 가지 원천, 즉 아동 검사, 교사에게 의뢰, 부모

보고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연구 절차와 분석

본 연구는포괄적 보육서비스 효과에 대한 종단

적 연구(이은해ㆍ김명순ㆍ전혜정ㆍ이정림, 2008)

의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추적된종단적 자료

를 사용하여, 선정된 변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

형(SEM)을 설정하고 검증한 것이다.

전반적인 자료수집의 절차는 연구자들의 대상

시설 방문과 아동의 선정 또는 추적(2, 3차년도),

측정도구의 선정 및 검토, 검사자(연차별로 22

명~29명) 훈련, 검사자들에 의한 각 시설 및 학

교 방문과 아동, 부모, 교사로부터 자료 수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첫째, 표준화 검사를 제

외한 모든 척도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로 재확

인하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초등학교 1(2차년도), 2학년(3차

년도) 학교적응 점수와 학업수행 점수에 대해 평

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학년에 따른 차이

를 보기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에 선정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상호상관 계수(r)를 산

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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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3차년도에 측정

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1차년도의

가족자원, 2차년도의 부모 우울감과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3차년도의 언어능력을 투입하여

모형 검증을 하였다. 설정된 이론적 모형의 분석

은 AMOS 5.0을 통해 각각의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적합도 지수를 x2
, TLI,

CFI, RMSEA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에서 x2와 RMSEA의 값이 적을수록 적합도

가 높으며, TLI,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Ⅲ.연구결과

1.저소득아동의학교적응과학업수행수준및변화

연구의 1차년도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었

던 만 3, 4, 5세 아동중에서 만 5세 집단은 2차년

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3차년도에는 2학

년이 되었다. 만 7세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

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학교적응 영역별 수준에 관하여 교사들의 보고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적응의 한 단

면이 될 수 있는 학업수행에 관한 교사들의 평가

도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와

2학년이었을 때의 학교적응 총점 및 하위 영역

별 점수, 즉 또래관계, 학교선호/기피, 교사관계

에서 평균점수와 t-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아동의 학교적응 총점,

또래관계, 학교선호/기피, 교사관계 점수는 3점

척도에서 2.26~2.54점 사이로 중간보다 높은 수

<표 4> 아동의 학교적응 점수 평균과 차의 검증

(N=54)

구분
1학년
M(SD)

2학년
M(SD)

t

총점

또래관계

학교선호/기피

교사관계

2.37(.48)

2.26(.55)

2.43(.52)

2.39(.50)

2.43(.36)

2.28(.42)

2.54(.43)

2.45(.39)

-1.08

-.21

-1.73

-.90

준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녔던 저소득 유

아들이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진학했을때 대체적

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다음 1학년 때의 점수와 2학년 때의 학교적

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총점 및 하위 영역 점수

에서 평균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2학년 교사들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1학년

때와 큰 차이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와 2학년이었을 때 교사가 평가한 학업수행 점

수와 t-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결

과에 의하면, 교사가 평가한 학업수행 점수는 총

점과 언어능력, 수 능력 영역별로 5점 척도에서

3.61~3.90점 사이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저소득 아동들의 초등학교 학업수행 정

도는 대체로 중간 위치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표 5> 아동의 학업수행 점수 평균과 차의 검증

(N=54)

구분
1학년
M(SD)

2학년
M(SD)

t

총점

언어능력

수 능력

3.77( .92)

3.65(1.01)

3.90( .87)

3.61( .96)

3.58( .95)

3.65(1.04)

1.70

.71

2.3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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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차년도 재정적
자원

1

2. 2차년도 훈육의
어려움

.22** 1

3. 2차년도 부모참여 .33*** .51*** 1

4. 2차년도 부모역할
만족

.28*** .53*** .57*** 1

5. 2차년도 모의
우울감

-.29*** -.38*** -.32*** -.44*** 1

6. 3차년도 그림
어휘력

.11 .21** .12 .14 -.03 1

7. 3차년도 읽기
이해력

.17 .19* .14 .19* -.03 .58*** 1

8. 3차년도 언어성
지능

.13 .13 .13 .16* -.07 .56*** .52*** 1

9. 3차년도 학교적응
_또래관계

.18 .21* .27** .23* -.19* .26** .19* .28** 1

10. 3차년도 학교적응
_학교선호/기피

.12 .15 .21* .13 -.11 .28** .33*** .33*** .68*** 1

11. 3차년도 학교적응
_교사관계

.15 .17 .21* .13 -.19* .18* .24* .32*** .68*** .71*** 1

12. 3차년도 학업수행
_언어능력

.27* .30* .33* .25 -.21 .67*** .64*** .54*** .64*** .71*** .59*** 1

13. 3차년도 학업수행
_수 능력

.41** .16 .28* .13 -.21 .65*** .60*** .51*** .49*** .66*** .49*** .82*** 1

*p<.05 **p<.01 ***p<.001

<표 6> 모형에 관련된 측정변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 (N=176)

한편 학업수행 점수의 평균을 학년 변화에 따

라 비교해 보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

며 특히 수 능력(t=3.65, p<.05)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교사가 평가한 저소득 아동

들의 학업수행 점수는 1학년 때에 비해 전체적

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수 능력 면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학교적응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검증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 검증에 앞서, 이 두 변인과 모형에 투입된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관계(r)를 다음

의 <표 6>에 제시하였다.

3차년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로 예측되는 3차년도 아동의 언어능력, 2차

년도의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 우울감, 그리고

1차년도 가족의 재정적 자원 변인들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 모형을 설

정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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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 모형

<그림 2>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을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의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이론변인 중 가족의 재정적 자원과 어머니의 우

울감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으로 이용되어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언어능력, 학교적응 변인에 관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

이 그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TLI 와

CFI는 1에 가깝고 RMSEA는 0으로서 매우 우수

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측정변인

들은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 개의 이론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변

인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1>에서 제시했던 이론적 모

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검토

된 이론 모형에 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와 같은 적합도 지수는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RMSEA도 0에 가깝게 나타나 모형의 적

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나타난 변인 간

의 경로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해 언어능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계는 언어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재정적 자원

과 어머니의 우울감은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간

접적으로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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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업수행에 대한 이론 모형

능력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

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

(Z=2.18, p<.05)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

능력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교적응을 매

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학업수행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검증

3차년도의 아동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로 예측되는 3차년도 아동의 언어능력, 2차

년도의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 우울감과 1차년

도의 가족의 재정적 자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 모형을 설정하

여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을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의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이론변인 중 가족의 재정적 자원과 어머니의 우

울감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으로 이용되어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언어능력, 아동의 학업수행 변인에

관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

변인들이 그 잠재변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는 1에 가깝고 RMSEA는 0 으로서 매

우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측

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 이론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

변인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그림 3>에서 설정

한 이론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토해보았

다. 먼저, 검토된 이론 모형에 관한 적합도를 살

펴보면, TLI, CFI와 같은 적합도 지수는 1에 가

까운 수치를 보였고, RMSEA도 0에 가깝게 나타

나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나타난 변

인들 간의 경로를 아래의 <그림 4>에서 살펴보

면, 아동의 학업수행은 언어능력을 통해서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언어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

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

관해서 살펴보면, 언어능력은 아동의 학업수행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

업수행 능력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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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업수행에 대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다음으로 아동의 학업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의 간접경로로서 가정의 재정적 자원은 어

머니의 우울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머

니의 우울감은 부모-자녀관계에 부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

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아동

의 학업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었다. 즉 가정의 재정적인 자원이 적을수록 어

머니의 우울감이 커지고, 어머니의 우울감이 낮

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아지며, 이러한 긍정

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

시켜, 향상된 언어능력이 학업수행능력을 증진

시킨다 하겠다.

두 번째의 간접적인 경로는 가정의 재정적 자

원이 부모-자녀관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능력에 정

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수

행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가

정의 재정적 자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부모-자

녀관계가 형성이 되고,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

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증진되며, 이러한 증진된

언어능력은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개로 아

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 발달을 매개

로 학업수행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Z=2.49,

p<.05)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

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업수행을 매개하는 변

인으로 나타났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과 학업수행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적응

과 학업수행을 최종 내생변인으로 한 두 종류의

이론 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저소득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 2학년에서의 적응수준은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선호/기피 면에서 대체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으며, 학업수행 능력

에서도 언어와 수 능력이 학급의 중간보다 평균

적으로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1학년

에서 2학년으로의 변화는 총점에서 두 영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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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수 능력에서만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중 대다수가 저소득 유아를 위한 삼성 포괄적 보

육프로그램의 서비스(이은해 외, 2008)를 계속 받

아온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을

최종 내생변인으로 설정한 두 가지 모형 분석 결

과를 보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두 아동의

언어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 점

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외생 변인들은 아동의 언어능력을 통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간접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

정의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부모가 지각할

수록 부모-자녀관계는 좋지 않았고, 부정적인 부

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에 지장을 초래

하여 결국에는 학교적응을 잘 못하고 학업수행

능력을 부진하게 만들었다.

한편, 아동의 언어능력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더 발달되었고,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과 어머니의 우

울감이었다. 즉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자녀

관계는 부정적이었고, 어머니의 우울 정도도 높

았으며,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 또한 부모-자녀관

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초래된 부정적인 부모-

자녀관계는 결국 아동의 낮은 언어능력점수와

연계되었다.

이들 모형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매개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아동

의 언어능력을 통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

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

동의 언어능력은 아동의 학업수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수행을

최종내생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아동의 언어능

력은 매개변인과 내생변인 모두에서 측정되었

다. 매개변인에서 사용된 아동의 언어능력은 순

전히 아동의 언어능력을 파악하고자 사용된 표

준화된 객관적인 검사의 형태로 측정된 점수이

고, 내생변인에서 사용된 아동의 언어능력은 아

동의 학업수행을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두

과목(언어, 수)를 선정하여 담임교사가 아동의

언어 성취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후자의

언어능력은 언어능력 자체를 알아보기 위함이기

보다는 학업성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얻어진

대표적인 점수 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 모형을 통해서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수

행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는 아동의 언어 발달이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요

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 가정의 부족한

언어적 경험이 아동의 후기 학업수행에 지속적

인 영향 미친다는 Walker, Greenwood, Hart, 그

리고 Carta(1994)의 연구 등을 지지하는 결과이

다. 또한 아동의 언어능력이 아동의 부모-자녀관

계와 아동의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정 아동

이 영유아 시기일 때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

는 중재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다

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국외의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

표적 종단연구인 Perry Preschool Project(PPP),

Abecedarian Project(ABC), Chicago Longitudinal

Study(CLS) 등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개인, 정부,

사회적인측면에서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PPP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 집단이 7, 14세 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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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단에 비해 지능과 언어검사에서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받았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덜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았으며, 40세가 되었을

때 채용율과 임금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범죄로 인한 수감률이 통제집단의 반 정

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Schweinhart, Montie,

Xiang, Barnett, Belfield, & Nores, 2005). ABC,

CLS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도 PPP와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특히 종단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비용편익(cost benefit)

분석 결과 조기의 1달러 투자가 이후의 17.1달러

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나 어머니의 우울감은 직

접적으로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와

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조장시킬 필

요가 있고, 아동의 언어능력을 조장시키기 위해

서는 빈곤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감소

시켜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시에는

어머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아동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수행 저조와 같은 부정적인 발달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부모훈

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들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

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Baydar,

Reid, & Webster-Stratton, 2003).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볼 때 어머니 정신건강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한 어머니의 긍

정적인 변화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로 연결된다

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빈곤으로 야기될 수 있

는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정신 건

강 악화와 같은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모

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 아동

의 건전전한 발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모형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

어능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나 학교적응이나

학업수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지는 않았다. 이는 질높은 부모-자녀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좋은

언어적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서 두 변인간의 관

계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의 질이 아동의 문

제행동과 낮은 수준의 학습준비도를 초래한다는

Jackson, Brooks-Gunn, Huang과 Glassman(2000)

의 연구와 국내 선행 연구들(김순규, 2006; 민하

영․권기남, 2004; 박현선, 1998; 송신영ㆍ박성

연, 2008)과는 일치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아동의 언어능력이라는 매개변인

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부모

-자녀관계는 아동의 학교적응이나 학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지만 아

동의 언어능력이라는 강력한 매개변인의 효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의 질을 양

육태도 대신 부모-자녀관계로 모형을 설정하여

검토해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의 관련성을 가정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개념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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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관계 척도는 부모가

됨으로써의 생기는 역할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

을 인식하는 정도에 관하여 측정하는 ‘부모역할

만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식과 상호작용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부모참여’, 그리

고 부모가 자녀 훈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

도를 측정하는 ‘훈육의 어려움’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부모양육행동이나 태도의 개념을

포함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주로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인 관계를 본 측면이 있지만 부모-자녀관계는 부

모와 자녀 둘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부각시

켰다는 점에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상호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모-자녀관

계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

모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라는

구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가

정의 유아를 위한 개입에 관해 전망해보면, 저소

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영

유아 시기의 언어능력을 조장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이 필요하며, 영유아 언어능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인 부모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모의 정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보급⋅실시가 요

구된다.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들이 초기 학교적

응에 실패할 경우, 이후 청소년 시기까지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기개입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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